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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리터러시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학업자신감과
지각된 학업역량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ChatGPT Literacy on Academic Engagement: 
Focusing on the Serial Mediation Effect of Academic Confidence and 

Perceived Academic Competence
이은성*, 전용철**

Eunsung Lee*, Longzhe Quan**

요 약 챗GPT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

만 학교 현장에서의 챗GPT에 관한 학계 및 사회적 논의는 주로 표절과 같은 부정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학생

들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와 더불어, 코

로나 시대의 교육 위기 속에서 학업열의를 증진시키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우리

는 학생들의 챗GPT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학업열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업 자신감 및 지각된 학업역량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 40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SPSS로 분석했다. 그 결과, 챗GPT 리터러시는 학업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학

업자신감은 챗GPT 리터러시와 학업열의 사이를 매개했다. 또한 학업자신감과 지각된 학업역량은 이중으로 매개되었

을 때 유의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챗GPT 리터러시와 학업열의 사이의 이론적 매커니

즘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다는 이론적 함의를 논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챗GPT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실용적 함의에 대해도 기술하였다.
주요어 : 챗GPT,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리터러시, 학업열의, 학업자신감, 지각된 학업역량
Abstract ChatGPT is causing significant reverberations across all sectors of our society, and this holds true for 
the field of education as well. However, scholarly and societal discussions regarding ChatGPT in academic 
settings have primarily focused on issues such as plagiarism, with relatively limited research on the positive 
effects of utilizing generative AI. Additionally, amidst the educational crisis of the post-COVID era, there is a 
growing recognition of the need to enhance academic engagement. In light of these concerns, we investigated 
how academic engagement varies based on students' levels of ChatGPT literacy and examined whether students' 
academic confidence and perceived academic competence serve as mediators between ChatGPT literacy and 
academic engagement. An analysis using SPSS was conduct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406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ChatGPT literacy had a positive effect on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confidenc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atGPT literacy and academic engagement. Also, whe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academic competence was significant only when it was serially mediated.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the theoretical contributions of identifying the theoretical mechanism between 
ChatGPT literacy and academic engagement. In addition, practical implication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ChatGPT literacy education were described.
Key words :
 

ChatGPT,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hatGPT Literacy, Academic Engagement, Academic 
Confidence, Perceived Academic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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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22년 11월 공개된 미국 오픈AI의 인공지능 챗봇

‘챗GPT’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유통·의료 등 우리 사회

의 거의 모든 분야의 기반을 뒤흔들면서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1]. 또한 인간만이 향유할 수 있는 창의

력의 집합체라고 여겨졌던 문학과 예술, 영상과 같은

창작의 영역까지 넘나들고 있다. 이렇듯 챗GPT와 함께

하는 미래는 마냥 밝은 청사진이 그려지는 듯 하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챗GPT의 부작용 사례가 두드러지게

보고되고 있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

을 활용해 정보 검색이나 과제 작성 등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이 학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빈

도 및 정도가 급증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

지의 학계 및 사회적 논의는 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

용의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었다. 해외에

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수업 과제물을 챗GPT

를 활용하여 대필하거나 온라인 시험의 정답을 물어보

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고, 일부 전문가는 생성형

AI의 무분별한 사용이 학생들에게 야기할 수 있는 사고

력 저하도 우려하고 있다[2, 3].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

려가 과장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40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학업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응답

한 비율은 챗GPT가 등장하기 이전과 거의 차이가 없

었다[4]. 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학교에서의 부

정행위 사례가 최근 언론 및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데이터 상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

는 조장된 공포라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

업에서의 챗GPT 사용은 표절과 같은 부정행위로 귀결

된다는 시각이 부각되면서 학생들의 인공지능 기술 활

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사

회적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디

지털 리터러시가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챗GPT 리터러시도 학업에 긍정

적인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지만, 이와 관련된 학계에서의 논의 또한 아직까지

매우 부족하다.

한편, 오늘날 교육계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촉발

된 고민 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력 저하 문제도

겪고 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다양

한 분야가 영향을 받았고, 이는 학교 현장도 예외가 아

니다. 2년 이상 지속된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인해 교

육계에는 미진한 학업 태도, 소통 부족, 학습 격차 증

대, 학습열의 및 학업성취도 저하와 같은 커다란 숙제

가 남겨졌다. 교육 발전은 국가 경제의 핵심 자원이며

우리 사회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 온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위기는 단순히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매

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교육계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방면으로 투자 및 학습기회가 제공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학생들이 학업열의를 보일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학업열의(academic engagement)는 학업과 관련

된 열정과 전념, 몰입을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충만한

내적 상태를 의미한다[5]. 선행연구에서 학업열의가 자

아 존중감, 수업 만족도, 학업성취도와 같은 긍정적 교

육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기타 학업 관련 요인들에 미치

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6-9].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학력 수준

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 학업열의를 고취시키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현저히 크다.

이렇듯 현 교육계가 겪고 있는 두 가지 문제인 챗

GPT와 학업열의라는 연구 배경 하에서 챗GPT 리터러

시가 학업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이해

를 넓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본 연

구는 교육현장에서의 챗GPT 리터러시의 사용 금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챗GPT 리터러

시의 긍정적인 효과가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챗GPT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학

업열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과정

에서 학생들의 학업 자신감 및 지각된 학업역량이 매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함으로서 이론적 매커니즘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

대 속 교육 현장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지금까지 챗

GPT 리터러시의 부정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춘 학계

및 사회적 논의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효과도 조명한다.

더 나아가 챗GPT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함

의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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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문

1. 챗GPT 리터러시와 학업열의

챗GPT가 공개된 지 1년 남짓 지났을 뿐인데도 전

세계적으로 챗GPT의 파급력이 미치지 않은 분야를 찾

아보기가 어렵다. 금융에서는 투자 종목 추천, 대출 상

환 능력 예측 등에 사용되고, 의료에서는 약물 후보물

질에 대한 활성화 예측, 제조업에서는 공급망 운영 최

적화 등에 사용되고 있다[10]. 위와 같은 모습들만 보

면 챗GPT와 함께하는 미래는 마냥 밝은 청사진이 그

려지는 듯 하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챗GPT을 악용하는

부작용 사례가 두드러지게 보도되고 있다. 국내 한 유

수 대학교에서는 챗GPT를 사용하여 수업 과제물을 대

필한 학생들이 전원 0점을 받는 등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학습 현장에서의 부정적 영향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2].

이처럼 챗GPT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은 주로 부정적

인 면에 치우쳐 있지만, 그러한 우려의 시선이 과장되

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스탠포드대 연구진은 인공지

능 기술의 활용으로 학교에서의 부정행위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우려는 데이터 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

고했다[4]. 해당 연구진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사용은 학습과정 중 평가의 시선으로부터 학생들

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학업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긍정

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최근

학계에서도 챗GPT 사용으로 인해 학습 동기나 학업성

취도가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

어, 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기회를 제공한 결과, 학생들의 작문 실력과 학습동기가

현저히 높아졌음을 확인했다[11].

이와 같이 다소 상반되는 주장이 나타나는 이유로

몇몇 전문가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자의 활용능력

또는 챗GPT 리터러시(ChatGPT literacy)에 주목하고

있다. 챗GPT 리터러시란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

지능 기술이나 이를 통해 만들어진 정보 및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2]. 사람

들마다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면서 도출해낼 수 있는 정

보의 질은 다른데, 그러한 격차를 만들어내는 개인별

특징 중 하나가 챗GPT 리터러시이다.

아직까지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챗GPT 리터러

시의 효과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디

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파악하는 것

이다. 챗GPT 리터러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

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종류의 출처와 포맷을 이해하고 사용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3, 14]. 디지털 리터러시는 다

양한 차원의 학습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디지털 기술이 우

리 일상 및 사회에 덜 깊이 침투해있던 2012년과

2016년에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사람들의 학업성

취도는 현저히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15, 16]. 이

는 최근 진행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17,

18]. 특히, 최근 발표된 한 메타분석연구를 통해 정보

및 통신기술의 활용능력인 ICT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

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기술적 문제들의 영향 또한 덜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7].

그 중 주목할 부분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학업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학업과 관련된 열정

과 전념, 몰입을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충만한 내적 상

태를 뜻하는 학업열의는 학습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의

결정요인으로 종종 언급된다[5].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학업열의가 학업 자기효능감, 학업적응력, 학업성취도

와 같은 주요 요인들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

을 정도로 학업열의는 교육 현장에서 그 의미가 크다

[6-9].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디지털 리

터러시를 지목하는 연구결과들이 많은데, 그 중 한 연

구는 코로나 시기동안의 대학생의 학습열의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의미있는 예측변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다[19].

위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업열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그와 동시에, 아직 초기단계

인 챗GPT 관련 연구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거나, 챗GPT 사

용여부에 따른 학습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들은 일부 있

었지만, 챗GPT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는 것을 알 수 있다[20-22].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챗GPT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챗GPT 리터러시가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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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의를 높일 수 있다고 예상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제시한다[23].

가설 1: 챗GPT 리터러시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열

의가 높아진다.

2. 매개변수로서의 학업자신감

학업과 관련된 태도 및 행동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는 학생으로서의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이다[24]. 이와 같은 인식으로는 자기효능감과 자신

감 등이 있는데, 학업자신감(academic confidence)은

학업에 따른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

는지에 대한 강한 신념이나 기대를 뜻한다[25].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성취 경험을 꼽고 있다. 즉, 무언가를 성공하

거나 성취한 경험이 자신감으로 투영되며, 실패한 경험

은 낮은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사회인지학습이론 (Social Cognitive

Theory) 이 있다[26]. 해당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작은 목표들로부터 성공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높이

고 목표에 대한 신념을 고취시켜야 행동 수행을 이룰

수 있다. 이때, 성공을 경험한 분야가 목표 분야와는 관

련없이 동떨어진 분야라고 할지라도 자신감은 증진된

다[27]. 그 근거로서 한 선행연구에서는 첫 과제에서의

성공은 그 이후 과제에서의 자신감과 경쟁력을 높이는

파급효과를 낳는다는 연구결과를 발견했다[28].

비슷한 맥락에서, 챗GPT 리터러시가 본질적으로는

학업과는 연관성이 적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

준의 리터러시는 학업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진

다. 그러한 사실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다수의 선

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원생들

의 온라인 원격 학습 상황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자신

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종종 사용되는 자기효능감을 높

이는 효과를 일으켰다[24].

전통적으로 교육학에서는 학업자신감을 고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해왔는데, 그 이유는

긍정적 학습효과와의 밀접한 연관성 때문이다. 자신감

은 행동 수행에 필요한 노력의 양과 지속 정도를 결정

하며, 자신감은 노력의 양과 지속성에 비례한다[26].

다시 말해, 학업자신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스로의 목

표달성능력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장애물을 극복하

고 학업성취를 이뤄낸다. 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

행된 연구에서도 현실적인 기대치와 함께 학업자신감

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기말 성적이 좋게 나왔다[29].

해당 연구에서 더욱 주목할만한 사실은 학업자신감이

비현실적인 기대치의 부정적인 영향도 완화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도 학업자신감이 학업성취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방해요인의 완충재 역할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

업자신감이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학업열의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

자기효능감과 자신감이 많을수록 학습자는 목표달성을

위한 스스로의 행동을 더욱 잘 통제할 수 있으며, 학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열의를 나타내게 된다[24]. 최근

의 연구에서도 자신감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항목을 바

탕으로 측정되는 자아존중감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통해 청소년의 학업열의를 높인다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30].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학업자신감은 챗GPT 리터러시와 학업열의

사이의 관계를 매개한다.

3. 매개변수로서의 지각된 학업역량

한편, 지각된 학업역량(perceived academic

competence)도 교육학 연구에서 중요하게 연구되는

변인으로써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자신의 현재 학습능

력을 뜻한다[31]. 다수의 선행연구는 지각된 학업역량

이 동기부여 및 성과 측면의 변인에 대한 예측력이 높

다는 사실을 밝혔다. 예를 들어, 지각된 학업역량의 다

양한 차원을 고려하여 진행한 연구에서는 각 차원에서

골고루 높은 수준의 지각된 학업역량을 보이는 학생이

더욱 끈기있고, 불안감을 덜 표현하면서 깊이 있는 학

습과 향상된 성취능력을 보인다고 발표했다[32].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때까지의 4년간의 독서성

취도를 추적관찰하여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때 측정된

높은 지각된 학업역량은 4년 후의 독서성취도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33]. 이때, 학업

성취와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결정변인으로 자주 언급

되는 개념이 학업열의이다. 학업열의는 기타 변인들과

학업성취 사이의 이론적 매커니즘을 구성한다고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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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졌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지

각된 학업역량의 효과가 학업열의에도 마찬가지로 적

용될 것이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34].

오늘날 기술의 발전이 연속적인 개발을 넘어 단층적

인 발전에 이르는 초기술사회 속에서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단순히 해당 분야 능력으로서의 의미

를 넘어선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기기의 활

용과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학업으로의 적용은 학생들

의 학습과정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학업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챗GPT는

공개된 지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인데도 이와 같은 생성

형 인공지능을 학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업생산

성과 과제 해결력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치과대생의 지각된 학업역량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비례해서 나타

났다[3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챗GPT 리터러시가 기

술 분야가 아닌 학업에서의 지각된 역량에도 영향을 끼

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 지각된 학업역량은 챗GPT 리터러시와 학업

열의 사이의 관계를 매개한다.

4. 학업자신감과 지각된 학업역량의 다중매개효과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학업자신감과 지각된 학업역량

은 각각 챗GPT 리터러시와 학업열의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두 변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학업자신

감이 지각된 학업역량에 영향을 끼치는 이중매개 효과

를 보일 것이라 주장하고자 한다. 학업자신감과 지각된

학업역량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기존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두 변인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을만한 실증적 연구결과들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에 대한 자신감은 다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내재동기와 실제 업무역량으

로 연결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6, 37]. 이

때,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의 동기 변인

을 개념적 및 조작적으로 정의할 때 종종 포함된다는

점에서 자신감과 지각된 역량 사이의 관계를 간접적으

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 [37; p.545].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4: 학업자신감과 지각된 학업역량은 챗GPT 리

터러시와 학업열의 사이의 관계를 다중으로 매개한다.

5. 연구모형

그림 1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확인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챗GPT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학업열의가 어떻게 영향받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그

사이의 관계를 학업자신감 및 지각된 학업역량이 매개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2024년 2월에 아마존 MTurk를 통해 모

집된 406명의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참

가자들은 동의서를 제출한 후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답

하였다. 남성은 180명(44.3%)이고, 여성은 226명

(55.7%)이었으며, 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25.4세(SD =

8.1)였다. 인종 구성은 주로 백인(215명, 53.0%)이었

고, 그 다음으로 아시아인(69명, 17.0%), 아프리카계

미국인(53명, 13.1%),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49명,

12.1%), 미국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5명,

1.1%), 하와이 원주민 또는 태평양 섬 주민(3명,

0.7%), 그리고 기타(12명, 3.0%)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참가자 구성은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포괄하며,

미국 대학생들의 인구학적 다양성을 반영하고자 하였

다.

2. 변수 측정

1) 챗GPT 리터러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챗GPT 활용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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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챗GPT 리터러시 척도를

적용하였다[12]. 해당 척도는 기술적 능력 (technical

proficiency), 비판적 평가 (critical evaluation), 의사

소통 능력 (communication proficiency), 창의적 활용

(creative application), 윤리적 역량 (ethical

competence)의 다섯 가지 주요 영역을 포함하는 총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적 능

력은 “나는 챗GPT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와

같은 6개 항목으로, 비판적 평가는 “나는 챗GPT의 응

답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다”를 포함한 6개 항목으로,

의사소통 능력은 “나는 챗GPT에게 적절하고 효율적인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와 같은 5개 항목으로, 창의적

활용은 “나는 챗GPT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

책을 찾아낼 수 있다” 등 4개 항목으로, 그리고 윤리적

역량은 “나는 챗GPT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인지할 수 있다”를 포함한 4개 항목으로 이루

어져 있다. 참여자들은 각 항목을 1점(전혀 아니다)부

터 7점(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

가하였다. 각 영역별 문항의 내적 일관성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기술적 능력: M = 4.78, SD =

1.05, Cronbach alpha = 0.80; 비판적 평가: M =

5.38, SD = 0.90, Cronbach alpha = 0.88; 의사소통

능력: M = 5.64, SD = 0.84, Cronbach alpha = 0.87;

창의적 활용: M = 5.16, SD = 1.12, Cronbach alpha

= 0.80; 윤리적 역량: M = 5.45, SD = 0.98,

Cronbach alpha = 0.73), 이에 따라 챗GPT 리터러시

는 다섯 가지 구성 요인의 합산 평균으로 계산되었다

(M = 5.28, SD = 0.69).

2) 학업자신감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

행 연구로부터 채택한 “나는 혼자서도 효과적으로 공부

할 수 있다”와 같은 6개 항목을 포함하였다[25]. 참여

자들은 각 항목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자신

의 학업 자신감 수준을 평가하였다. 이 항목들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의 내적 일관성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

었다 (M = 5.09, SD = 1.12, Cronbach alpha =

0.86).

3) 지각된 학업역량

참가자들이 지각하는 학업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나는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를 포함한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선행연구에서 채택하여 수정한 것이다[31]. 참가자들

은 1점(전혀 그렇지 않음)부터 7점(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각 문항을 평가하였다. 이

러한 문항들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내적 일관성은 만족

스러운 결과를 보였다(M = 4.91, SD = 1.06,

Cronbach alpha = 0.81).

4) 학업열의

참가자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나는 내 공부에 몰입한다”를 포함한 6개 항목을 사용

하였다. 이 항목들은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차용하여

수정한 것이다[5, 38]. 참가자들은 각 항목에 대해 1점

(전혀 그렇지 않음)부터 7점(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참가자

들이 학업 활동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들의 학습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를 평가할 수 있었다. 이 항목들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

의 내적 일관성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확인되었다(M

= 4.65, SD = 1.12, Cronbach alpha = 0.83).

3. 데이터 분석

본 연구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6.0 소프

트웨어를 활용한 단순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가설 2, 가설 3, 그리고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서

PROCESS macro (Model 6)를 사용하였다[39]. 총효

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부트스트랩 절차를 5,000개의 샘플과 함께 사

용하였다[40]. 이와 함께,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신뢰 구간 검정(95% CI)도 실시되었다. 연구 모

델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되었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10, No. 2, pp.565-574, March 31, 2024.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571 -

표 1.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계수
Table 1. Mean, standard deviation and correlation coefficient
of key variables

변수 M SD 1 2 3 4

1. 챗GPT
리터러시 5.28 0.69 1.00

2. 학업
자신감 5.09 1.12 0.26*

* 1.00

3. 지각된
학업역량 4.91 1.06 0.13*

*
0.62*
* 1.00

4.
학업열의 4.65 1.12 0.23*

*
0.64*
*

0.50*
* 1.00

Ⅳ. 분석결과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 1은 챗GPT 리터러시가 학

업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표 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챗GPT 리터러시는 학업열의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B = 0.08, t = 4.78, p

< 0.001). 따라서, 가설 1이 지지되었다.

표 2. 학업열의에 대한 챗GPT 리터러시 영향 회귀분석 결과
Table 2. Regression analysis on the impact of ChatGPT
literacy on academic engagement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β

상수 2.678 0.417 6.419 0.000

챗GPT
리터러시

0.374 0.078 0.231 4.775 0.000

가설 2는 챗GPT 리터러시와 학업열의 사이의 관계

에서 학업 자신감이 매개 역할을 한다고 제안했다. 그

림 2와 표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챗GPT 리터러시

는 학업 자신감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B = 0.41,

SE = 0.08, 95% CI = 0.26, 0.57), 이는 다시 학업열

의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었다(B = 0.52, SE = 0.05,

95% CI = 0.42, 0.62). 따라서, 학업 자신감은 챗GPT

리터러시와 학업열의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수행하였

으며(B = 0.22, Boot SE = 0.05, 95% Boot CI =

0.13, 0.31), 이로써 가설 2가 지지되었다.

가설 3은 챗GPT 리터러시와 학업열의 사이의 관계

에서 지각된 학업역량이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

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챗GPT 리터러시와 지각

된 학업역량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

다(B = -0.05, SE = 0.06, 95% CI = -0.17, 0.07).

반면, 지각된 학업역량은 학업열의와 유의미한 긍정적

인 관계를 보였다(B = 0.17, SE = 0.05, 95% CI =

0.07, 0.27). 따라서, 지각된 학업역량은 챗GPT 리터러

시와 학업열의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B = -0.01, Boot SE = 0.01, 95% Boot

CI = -0.04, 0.0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4는 챗GPT 리터러시와 학업열의 사이의 관계

표 3. 학업열의에 대한 챗GPT 리터러시 영향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분석 결과
Table 3. Direct and indirect effect analysis on the impact of
ChatGPT literacy on academic engagement

효과 B SE t LLCI ULCI
학업열의에

대한 챗GPT

리터러시의

직접효과

0.12 0.06 1.96 -.0001 0.25

학업열의에

대한 챗GPT

리터러시의

간접효과

B
Boot

SE

Boot

LLCI

Boot

ULCI

간접효과 1:

챗GPT

리터러시→학업

자신감→학업열

의

0.22 0.05 0.13 0.31

간접효과 2:

챗GPT

리터러시→지각

된

학업역량→학업

열의

-0.01 0.01 - -0.04 0.01

간접효과 3:

챗GPT

리터러시→학업

자신감→지각된

학업역량→학업

열의

0.04 0.02 - 0.01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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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업 자신감과 지각된 학업역량을 통해 연속적으로

매개된다고 제안하였다. 앞서 보고된 바와 같이, 챗

GPT 리터러시는 학업 자신감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

으며(B = 0.41, SE = 0.08, 95% CI = 0.26, 0.57), 이

는 다시 지각된 학업역량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었고(B

= 0.60, SE = 0.04, 95% CI = 0.52, 0.67), 마지막으

로 학업열의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B = 0.17,

SE = 0.05, 95% CI = 0.07, 0.27). 따라서, 챗GPT 리

터러시는 학업 자신감과 지각된 학업역량을 증가시킴

으로써 학업열의를 간접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B = 0.04, Boot SE = 0.02, 95% Boot CI =

0.01, 0.08), 이로써 가설 4가 지지되었다.

Ⅴ. 결 론

우리는 학생들의 챗GPT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학업

열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과정에

서 학생들의 학업 자신감 및 지각된 학업역량이 매개효

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함으로서 이론적 매커니즘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챗GPT 리터러시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업

열의가 강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존 선

행연구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챗GPT 리터러시를 분석

한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지지된다는 것이 나타났다.

두 번째로 챗GPT 리터러시와 학업열의 사이의 관계

에서 학업 자신감의 매개 효과가 지지되었다. 이 결과

는 AI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자신감을 강화시

키면 학업열의를 간접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가능

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 번째로, 지각된 학업역량은 챗GPT 리터러시와

학업열의 사이의 관계에서 단독으로는 유의미한 매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각된 학업

역량은 학업자신감과 연속적으로 이중매개되었을 경우

챗GPT 리터러시와 학업열의 사이의 관계를 유의미하

게 매개하였다. 다시 말해, 챗GPT 리터러시가 학업 자

신감을 높이고, 이는 다시 지각된 학업역량을 향상시키

며, 마지막으로 학업열의를 증진시킨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이러한 연속적 매개 작용은 다양한 심리적 요인

들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강조하며, 학업열의를 강

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자신감과 능력을 모두 키우는 교

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챗GPT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학업열의

수준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업자신감 및 지각된

학업역량의 매개변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피조사자들은

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설문참여

자를 대학생으로 한정한 이유는 현재 규정상 챗GPT는

만 13세 이상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청소년기의 학

생들에게는 지도 하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챗GPT 리터러시

수준에 따른 학업열의가 높아질 수 있다면 그 효과가

아동 및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후속연

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표본으로 포함

시켜서 챗GPT 리터러시 수준에 따른 학업열의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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